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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20. 학생회모임

인도자 : 황여은

참석자 : 황여은 임야곱 문마태 김동범 김경동 김지수 조미림 김사랑 김선우

‘면목 없지만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…’

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.

회개란 단어는 ‘변화되다, 돌이키다’라는 뜻이다. 회개란 단순히 “I am sorry” 하는 감정이 

아니다. 회개란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.

그 시작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.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죄를 보면 정

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.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.

‘남에게 사기를 치고, 못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난 상당히 괜찮은 사

람이다. 내가 무슨 죄인이냐?’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. 기준을 사람의 윤리로 잡으면 그렇다. 

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죄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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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

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!

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”

실내 공기가 깨끗해 보여도 불을 끄고 플래시를 비추면 수많은 먼지들이 보인다. 겉으로는 

교양이 있는 척 위장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미움과 

질투가 얼마나 많은가.

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샅샅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음을 깨달을 때, 우리는 더 버틸 수

가 없게 된다.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.

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찌르실 때,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된

다.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쩔 줄 모르게 된다. 그야말로 마음에 찔려 “우리가 어찌할

꼬?”라고 부르짖게 된다.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다.

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.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.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다. 뼈

를 깎는 절절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심

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.

사람의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닌,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서 통

회 자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.

잘못만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릴 수

밖에 없다.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.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.

회개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.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

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다.

회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.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갔다가 망해

버린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.

회개는 슬프거나 미안한 감정, 그 이상의 것이다.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죄로부터 돌아서고 

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질적 결단이 이뤄지는 것이다.

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던 베드로, 주님을 판 가룟 유다의 

죄와 주님을 부인한 그의 죄가 무엇이 다르겠는가.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왔고 용

서를 받았다.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.

베드로와 유다를 다르게 만든 것은 회개였다. 베드로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“너희가 회

개하고”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솟구쳤을 것이다. 아마 속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“나 같

은 죄인도 회개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”였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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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성령시대 – 한홍목사 사도행전강해 1한홍 / 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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† 말씀

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

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

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

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

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

– 에스겔 18장 30~32절

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

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

– 로마서 3장 23,24절

† 기도

늘 주님 앞에서 저를 바라봅니다. 죄로 얼룩질 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

서. 십자가의 양심을 가지며 살길 원합니다. 주님 주신 새생명으로 쓰임 받는 주의 자녀되

게 하여주옵소서.


